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 조기착공 건의문

 거창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남단의 내륙 중심에 위치한 산악 지역으로, 

3개 광역자치단체(경남, 경북, 전북)에 접한 서북부 경남의 중심도시임

에도, 기존의 88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최

근 개발의 중심축에서 멀어져 낙후되고, 국가나 도의 전략적 사업에서

도 소외되어 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옛부터 산자수려한 우리 거창은 수자원 등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교육

도시의 중심축으로 훌륭한 인적자원도 풍부하였으나, 최근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2차 산업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웰빙 시대 청정지역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거창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 등이 물류비용 과다소요로 생산성 저하는 물론 발전 잠재력을 

저해하는 것 등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교통시설의 낙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해상 및 항공교통은 물론 철도시설도 전무한 상태에서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로사정은 1개의 고속도로와 4개 노선의 일반국도가 인근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나, 현재 

어느 것 하나 4차선으로 확장된 것이 없어 접근성이 매우 불리한 실정

이며,

 우리 지역 물류수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88고속도로는 

국내 유일의 2차선 고속도로로 급경사, 급커브 등 선형이 좋지 않아  

전국 최고의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률을 자랑하는 마의 도로라는 것은 

이 도로를 이용한 사람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의 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물류비용 과다소요에 따른 최대의 직ㆍ간접 피해자인 7만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은 누가 뭐래도 우리 지역발전을 최단시간 내 앞당길 수 있는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의 조기 착공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남부지역에서 유일하게 동서로 연결되는 88고속도로 중 

우리 거창지역이 우선적으로 4차선으로 확장될 경우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인적 물적 수송과 유통에 절대적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우리 거창구간은 구조상 취약구간인 턴키구간으로 설계도 되지 않고 

조기 착공이 기약도 명분도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거창군의회 의원 13명 전원은 

병술년 새해 거창지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주민의 오랜 숙원인   

교통 불편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7만 군민이 가질 수   

있도록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연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으로 영호남의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재고 

(再考)와 선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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